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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3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여의도 학원강사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
다.

지난 29일 영등포구청은 인천시 보건당국의 1차 역학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여의도 학원 강사의 어머니가 22일 쿠팡 직원을 만난
뒤 코로나19 증상을 보였고, 이어 여의도 학원 강사로 일 하는 딸이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영등포구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학원 강사의 어머니가 부동산에서 쿠팡 직원을 만난 날은 22일이 아닌 25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곽진 질병관리본부 환자관리팀장도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 중) 학원 강사가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가족 증상 발생일이 좀 더 빨랐다”면서 “쿠팡 부천물류센터와의 관련성보다는 가족에게 감염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발
표했으니 이점 간곡히 참고 부탁드립니다.

쿠팡은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해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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